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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아들 이야기

코로나 펜데믹으로 1년 이상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

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인사회에 널리 알리고 싶은 소식

이 있어 전한다. 부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을 고

쳐주기 위해 세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한 한인 

이민자의 감동 스토리이기도 하다.

미주 은행권 최초로 한인 형제 은행장이 탄생했다. 지

난 12일 조지아 주 애틀랜타 프로미스원뱅크는 신임 행

장으로 김동준 전 뱅크오브호프 동부지역 본부장을 선

임했다. 5월 중순부터 김 신임 행장은 업무를 시작한다.

2008년 설립된 프로미스원뱅크는 2020년 말 자산 5억

2,000만 달러, 대출 3억6,000만 달러, 예금 4억6,000만 

달러, 순이익 930만7,000달러(세전)를 기록하고 있으며, 

현재 조지아와 텍사스 주에 6개의 지점을 두고 있다.

김 신임 행장은 고려대 재학 중 가족이민으로 LA로 이

주했으며,  UCLA 졸업 후 1994년 한국 제일은행 오렌지

카운티지점 커머셜 렌더로 은행원 생활을 시작했다. 이

후 1999년에는 우리아메리카 은행에서 크레딧 관리자를 

역임했으며, 2000년부터 뱅크오브호프의 전신인 나라

은행과 BBCN에서 21년간 근무했다. 특히 김동준 행장

은 대학 진학 시 UC버클리와 UCLA 모두 합격했고 본인

은 버클리로 가고 싶었으나 당시 LA에서 햄버거 가게를 

운영하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UCLA로 진학했을 정도로 

효심이 지극하다. 김 신임행장의 부친인 김진해 씨는 이 

점을 평생 미안해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.

김 신임 행장의 형인 김동욱 씨도 조지아주애틀랜타에 

본점이 있는 제일IC은행의 행장으로 재직 중에 있어 형

제가 같은 지역에서 은행장으로 근무하게 됐다. 두 사람 

모두 LA와 OC에서 은행원 생활을 시작한 남가주 출신

이다. 특히 두 행장은 모두 한국 보이스카우트 대원 출신

으로 초·중·고교 시절 활발히 활동하여 범스카우트(미

국의 이글스카우트에 해당) 진급 직전에 무궁화 스카우

트로 활동을 접었다. 부친 김진해 씨에 의하면 큰아들인 

김 행장이 고교 재학 시절‘서울대 경제학과 진학을 목표

로 공부에 집중하기위해서 스카우트 활동을 포기하려고 

한다’면서 이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을 물어왔다고 한다. 

그래서 뜻대로 하라며 허락했더니 자신의 목표대로 서울

대 경제학과에 진학했다.

김진해 씨는 48년째 한국과 미국에서 보이스카우트 지

도자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. 그는 남가주 한인 보이스

카우트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, 그 공로를 인정

받아 몇 년 전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으로부터 보이스

카우트 최고 훈장인 무궁화 금장을 받았으며 80대 중

반을 넘어선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인 보이스카

우트 111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.

김진해 씨는 매주 월요일 마켓 앞에서 기다렸다가 신

문을 픽업할 정도로 타운뉴스 애독자이며 한 달에 한 

번은 박카스나 케잌 등을 준비해서 직접 타운뉴스를 방

문해 좋은 신문을 만들도록 격려해주고 있다. 필자와는 

1970년대 말부터 보이스카우트 서울연맹에서 만나 지

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.

사실 두 김 행장의 탄생은 김진해 씨의 지극한 가족사

랑이 바탕이 됐다. 김진해 씨는 1986년 가족과 함께 미

국으로 이주했다. 그가 미국 이주를 결심한 것은 부인 때

문이었다. 그의 부인은 1978년 혈압으로 쓰러져 한국에

서 두 차례나 뇌수술을 받았다. 그러나 차도가 없자 미

국에서 다시 수술을 받아보고자 미국행을 선택했다. 김

진해 씨의 부인은 미국 이주 후 23년 동안 무려 세 차례

나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병을 고치지 못한 채 2009년 

세상을 떠났다.

김진해 씨는 집 근처 공원묘지에 부인을 안장하고 매

일 그곳을 찾아 아침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

한다. 한국 방문이나 애틀란타와 뉴욕에 사는 두 아들 

방문 등 부득이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를 빼고는 지금껏 

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. 타운뉴스를 찾았던 4월 14일

에도 부인 산소에 들렸다 오는 길이라고 했다.

김진해 씨는 부인 살아생전에는 부인 병수발은 물론

이고 세 자녀 양육까지 도맡아하면서도 보이스카우트 

지도자 활동을 포기하지 않았다. 특히 보이스카우트의 

야외활동에도 거동이 불편한 부인을 동반하고 참여해 

부인 간병을 하면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했던 일화

는 당시 자리를 함께 했던 보이스카우트 지도자와 대

원들 사이에서 아직도 회자될 정도로 유명하다. LA 한

인가정상담소와 OC 한마음봉사회는 이런 김진해 씨의 

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높이 기려 장한 어버이상을 수

여하기도 했다.

지금도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정이 하

나 둘이 아닐 것이다. 김진해씨와 은행장이 된 두 아들

의 이야기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온 가족이 똘똘 

뭉쳐 한 마음 한 뜻으로 헤쳐 나간다면 그 어떤 고난이

나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

었으면 한다.


